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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단순한 건축적 배치를 넘어 이용자, 사서, 서비스 간의 다층적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복합적인 구조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내 공공도서관은 현장의 업무를 반영하지 않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간 간 분절, 시야 확보의 한계, 사서 업무 비효율, 서비스 단절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용자공간-사서공간-서비스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3가지 핵심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기능적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한 구조이다. 이 모형은 현재까지 건축가의 의견이나 정책부서의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을 현장 사서 중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공간계획, 도서관 동선

ABSTRACT : The space composition of public libraries is a complex structure that operates within 

multilayered interactions among users, librarians, and services, going far beyond simple 

architectural arrangement. However, many public libraries in Korea currently face issues such 

as fragmented spaces, limited visibility, inefficient librarian workflows, and disrupted service 

delivery, largely due to remodeling projects that fail to reflect on-site oper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a public library space factor model and key considerations 

that can connect user spaces, librarian spaces, and service spaces. This model is designed to 

ensure functional continu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se three 

core spatial components. It is expected that this model will offer a new direction for shifting 

public library space design from currently driven by architects’ perspectives or policy departments’ 

focus on visible outcomes to toward an approach centered on librarians’ practical work and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roles of the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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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보접근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장을 위해서는 사서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구성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AI 기반으로 진화

하는 정보환경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가상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정보 접근이라는 

정보적 역할에 치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사회적, 정보적, 문화적 

역할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교류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으로서의 물

리적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다면적인 서비스와 역할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건축된 지 30∼40여 년이 경과하였으며, 이들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역시 현재의 정보환경과 공공도서관 역할을 지원하기에는 폐쇄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에 최근 

공공도서관의 신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구성의 설계와 계획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설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진화하는 

도서관의 역할 수행과 서비스의 제공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건축 측면에서의 미감이나 

디자인 중심의 구성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간 계획 과정에서 사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가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공공도서관의 실제적인 운영 효율성과는 동떨어진 도서관 공간이 구현되는 사례가 반복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거나, 사서의 업무 흐름이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이용자나 시설 관리 또한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발생

하는 민원이나 서비스 혼선의 상당 부분은 건축 설계자가 아닌 사서가 감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도서관 운영을 반영하지 못한 도서관 공간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의 불편함은 이용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사서들이나 학계에서도 산발적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실제 공공도서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사서의 의견은 여전히 도외시

되고 있으며, 정책부서와 건축가의 논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을 단순한 자료 열람실로 보지 않고, 커뮤니티와 이용자, 그리고 

사서의 운영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합공간으로 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Aabø & 

Audunson, 2012; Dalmer et al., 2022; Hider et al., 2023). 이들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와 이용자 경험,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 공간 연구는 그동안 

열람 환경, 이용자 만족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이용자 경험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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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공간구성이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은 이용자의 체류 방식뿐만 아니라, 사서의 업무, 서비스 

제공 효율성,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 관점의 분석은 공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서관으

로서의 공간구성이 아닌 건축가의 성향에 따른 아름다운 도서관, 미적 도서관으로의 공간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등 공식 지침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도서관 설계와 리모델링 과정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공간구성 기준이나 

주체 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프레임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최적화된 공간구성이라는 사서들의 요구와 건축가 중심의 공간 계획, 정책부서의 디자인적 건축 

계획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단순한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이용자, 사서, 서비스라는 3가지 주체의 

요구와 기능적 흐름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통합되고 조정되는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4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공간구성의 특징과 구조적 제약,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서관 공간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이용자, 사서, 서비스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들이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이용 경험 속에서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점

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공공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구성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하고 기능적인 공간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된다. 이는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될 때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이라는 정의와 비교할 때,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IFLA-UNESCO의 Public Library Manifesto 또한 공공도서관

이 지식․정보․문화 접근의 평등을 실현하는 공적 기관이며, 지역사회의 통합, 문화활동, 시민성 

형성의 중심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IFLA & UNESCO, 2022). 이는 공공도서관의 다층적 기능 

수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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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 또한 현시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지역사회 기반의 복합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정보제공 기관임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생활밀착형 문화교육 시설, 작은도서관이나 분관을 포괄하는 정보

서비스의 허브로 위치시키며,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보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기능적 확장은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자료이용을 위한 장소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기반 시설로서 다양한 경험이 발생하는 복합공간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음에도,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Hider et al.(2023)은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 속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장소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도서관이 장소성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기관임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공공도서관의 기능 확장 및 정보서비스의 진화가 이루어져 왔다. 배동식(2019)은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열람 중심 구조만으

로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노영희와 신영지(2019)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의 확대, 이용자 주도 학습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이 자료 중심 공간에서 

이용자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공간 

계획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현오와 김용승(2020) 역시 최근 국내 공공도

서관 40개관의 면적 비율과 공간구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과거의 

전통적인 구성에 비해서 공용 부문과 자료이용 부문의 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리딩데크(reading 

deck), 내부 계단을 통한 수직적 연결 등 이용자의 체류와 이동을 동시에 유도하는 새로운 공간 

요소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공공도서관은 점차 능동적 정보 탐색, 자율적 체류, 참여형 

활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의의, 목적, 기능은 계속해서 확장, 진화하고 있으며, 정보환경의 

전환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도 능동적 공간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이용자와 사서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의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도서관 공간구성의 의의

도서관의 공간은 단순히 건축적 배치가 아니라 이용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성재, 2023). 최근 공공도서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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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리모델링에서는 과거에 비해 공용 부문과 자료이용 부문의 공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리딩데크(reading-deck), 내부 계단식 서가와 같은 새로운 공간 요소가 도입되는 

등 공간구성 방식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김현오, 김용승, 2020).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

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가 단순한 면적 증가가 아니라 도서관 내부 동선과 공간 중심성의 

재배치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정보서비스와 도서관 이용 방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의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도서관 공간구성을 다양한 기능 공간의 조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사이의 

비율과 관계 설정을 중요한 공간 계획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Wisconsin 주 교육부의 ｢Public 

Library Space Needs: A Planning Outline｣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을 장서 공간(collection 

space), 기술․장비 공간(technology space), 이용자 좌석 공간(reader seating space), 사서업무 

공간(staff work space), 회의․행사 공간(meeting space), 특수공간(special use space), 비배정 

공간(nonassignable space) 등 7개의 공간으로 구분하며, 각 공간의 규모와 상호관계를 공간 계획의 

기본 틀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도서관 공간이 이용자 중심을 넘어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미래 확장성을 모두 포괄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과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읽기공간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정태경, 서희, 2022). 반면, 사서 공간은 개방된 좁은 공간이나 

후면부 업무실로 한정되는 사례가 많아, 이용자 중심 공간 확대가 사서 공간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서의 역할과 서비스 

흐름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Aabø와 Audunson(2012)은 공공도서관

이 세대, 계층, 문화가 다른 시민들이 함께 어우르는 만남의 장소이자 공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구성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와 직원의 상호작용 방식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공간이 단순히 

이용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사서의 업무, 서비스 운영 방식, 이용자 행태가 밀접하게 

얽혀 구성되는 관계적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도서관 정책에서도 공공도서관 공간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시적 성과로 도출될 수 있는 이용자 공간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사서와 서비스 공간의 비중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공공도서관 공간을 자료이용 부분, 문화․교육 부분, 업무관리 부분, 공용 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료이용과 문화․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사무실, 회의실, 직원휴게실 

등 업무관리공간의 적정 면적과 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도서관 건축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자료․열람공간과 문화교육공간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사서 업무공간과 백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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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후면부에 배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 

측면의 요구와 물리적 디자인 요소에 비해 사서의 업무 동선, 서비스 운영 흐름, 장기적인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공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치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대부분은 사서의 업무 공간 부족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사서의 업무공간과 서비스 운영 공간, 

그리고 서비스 제공 구조 자체가 한정된 도서관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서 소요공간

의 축소와 고립, 공용공간 중심의 개방형 구조, 복합화, 다기능화된 서비스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이용자 공간뿐만 아니라 사서 공간과 서비스 공간을 연계한 다면적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도서관 공간구성의 문제

현재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분야 관점에서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용자를 위한 공간, 이용자의 정보자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정보활동 지원은 도서관의 3요소인 

사서, 장서, 시설 및 설비가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연계될 때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 도서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지식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 사서, 

시설과의 연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한 장소만을 마련하거나, 

미적 측면에 치중하여 공간을 꾸미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실제 이용행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 시설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공간에 

집중적으로 머무르며, 소음, 시야, 심리적 안정감 등 환경적 요인이 공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성재, 2019). 또한 청소년, 유아, 성인 등 세대별 요구를 반영한 전용공간이 미흡하거나, 

그룹 활동과 개인학습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설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 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서유진, 2022; 지선, 장윤금, 2017).

사서의 업무 측면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서의 업무가 자료관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기획, 이용자 상담, 커뮤니티 운영 등으로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많은 사례에서는 사서 전용의 백오피스, 회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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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공간, 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다(김현오 외, 2018; 배동식, 2019). 도서관 장서와 시설․설비의 운용,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에 

있어서 사서의 업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공공도서관과 이용자, 커뮤니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서 업무 공간의 축소 및 가시적인 

이용자 공간에 대한 집중과 확대는 사서와 이용자의 상호작용과 서비스 조정 기능이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서비스 공간 측면에서는 유연성 및 기술 인프라 미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실 등 체험형, 창작형 공간의 도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도서관에서는 예산, 

정책 등의 이유로 여전히 작은 공간으로 구획된 고정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전력, 

환기, 안전 인프라, 장비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장윤금 외, 2019). 이와 함께, 디지털 접근성, 다양한 리터러시 제공, 기술윤리 등의 정책적 요구

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 공간과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공간 설계가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고정형 

구조가 갖는 문제와 유사하게, 도서관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의 결여가 장기적 문제로 제기

되기도 한다. 노후화된 여러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고정형 서가 배치와 비효율적 동선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리모델링 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김현오, 김용승, 2020).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도서관의 공간 설계가 단순히 

현재의 이용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의 정보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과 관리 

전략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도서관들이 디자인이나 미적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서의 업무와 서비스가 분리된 공간구성, 이용자의 이용 패턴이 반영되지 않은 동선, 도서관 운영 

요인들에 대한 미반영 등은 결국 공공도서관의 장기적 공간 활용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

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각의 공공도서관은 고유한 상황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정책, 목적 등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정책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가 중심의 공간구성이 아닌, 

공공도서관의 운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들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공간, 서비스 중심 공간이 사서의 업무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적인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사서, 서비스의 관점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설계․구성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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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분석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서고, 열람 중심 모델을 넘어, 이용자의 체험, 학습,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적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의 공간 설계에도 직접

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단순한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이용자의 

공간 이용 방식, 사서의 업무 흐름, 그리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지적, 복합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의 핵심 요인으로 이용자 

공간, 사서 공간, 서비스 공간의 세 범주를 설정하고,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이들 요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A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A도서관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복합문화공

간으로 공공도서관 공간을 전환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도서관은 건축적 정체성과 공간적 연속성

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중심, 사서 중심, 서비스 중심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상 5층 규모의 도서관이며 특히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이어지는 층별 공간구성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지식의 시간적 서사를 공간적으로 구현하여 단순한 물리적 공간구성을 

탈피하고 있다.

이용자 공간 측면에서, A도서관은 층별 구성을 통해 이용 경험의 단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상층

부는 귀중자료실과 조용한 열람 공간으로 구성되어 과거의 기록과 전통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간층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주제별 자료실과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정보이용과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영역으로 기능한다. 하층부는 디지털 정보서비스 공간과 

창의활동실, 미디어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미래 지향적 학습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상층부로 갈수록 사색적이고 정적인 분위기, 하층부로 내려올수록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용자의 이동 자체가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경험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또한 옥외정원과 복합문화공간, 휴게공간이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는 자연환경과 도서관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심리적 개방감을 경험할 수 있다. 무장애 

설계가 전 층에 적용되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이 보장되며, 엘리베이터와 경사

로를 통한 동선 유연성도 확보되어 있다.

사서의 업무 공간 측면에서, A도서관은 층별 기능에 따라 행정․정보서비스 부서와 문화․교육 

부서를 분리 배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공간은 출입이 

용이한 하층부에 위치해 있으며, 도서관의 예산, 자료관리, 정보서비스 전반을 관리한다. 반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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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중간층의 자료실 인근에 배치되어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 자료실에는 입구마다 개방형 사서데스크가 배치되어, 

사서가 열람실 전반의 이용자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구조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사서가 이용자 문의에 즉각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층의 세미나실과 학습공간은 사서 주관의 교육 및 문화행사

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사서의 전문성이 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행정공간은 층별로 분리되어 있으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부서는 미디어공간과 연계되어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

하다. 이는 공간적 분리 속에서도 운영의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서비스 공간 측면에서, A도서관은 기존의 대출과 열람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 학습, 휴식, 

창작을 결합한 복합문화형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1층에는 카페, 전시공간, 시민 커뮤니티 라운지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켰다. 디지털 정보공간은 노트북, 태블릿 이용존, 미디어 교육실, 전자자료 열람대 등을 포

함하여 이용자의 자율적 학습과 창작을 지원한다. 또한 옥외정원은 도서관 내부와 자연경관이 

연결된 형태로, 이용자가 경관을 감상하며 독서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은 정보 이용, 창작, 휴식이 하나의 연속적 서비스로 통합된 형태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이 물리적 공간을 통해 구현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A도서관은 역사적 건축물의 시간성을 보존하면서, 상층부의 전통적 지식공간에서 

하층부의 디지털 창작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흐름을 통해 지식의 진화를 표현하였다. 또한 

무장애 설계, 개방형 문화공간, 통합적 사서 운영체계 등은 향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안정적이

면서도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B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B도서관은 도심 인접 자연녹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4개층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으로, 지역 커뮤

니티의 거점이자 전 세대 이용자를 포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관 이후 독서문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공공도서관 운영 혁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수상을 하였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B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연령대별, 활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어 있다. 어린이, 

가족 단위 이용자를 고려해 어린이 전용자료실을 1층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방된 

구조와 독립된 활동 영역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성인 이용자

를 위한 종합자료실, 조용한 열람공간, 문화공간 등은 층별로 분산 배치되어 이용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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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동선이 구분되며, 소음 차단 및 학습 집중도 또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창작 

및 미디어 활용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 공간은 청소년과 성인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핵심 활동공간

으로, 영상녹음, 영상편집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제작 활동을 지원한다. 이 공간은 열람 중심에서 

참여와 생산 중심으로 확장되는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서관 

상부에는 정원, 휴게 라운지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외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옥외 

공간구성은 단순한 휴식 기능을 넘어 독서, 사색,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B도서관의 사서 업무공간은 층별 기능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안내, 자료 관리, 문화 프로

그램 운영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자료실 입구에는 개방형 사서

데스크가 배치되어 있어 사서가 열람 공간 전반을 시야 내에 두고 이용자의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는 사서가 이용자의 문의와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실 내 질서 유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의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사서가 다양한 행사, 강좌, 

독서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용이하다. 특히 창작 스튜디오 등 디지털 기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사서의 서비스 역할을 커뮤니티 학습과 창작 지원으로 확장,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무공간은 조용한 구역에 배치되어 행정업무와 자료 관련 업무 수행 

시 집중도를 높이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층별 부서 간 협업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간적 분리 속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의 핵심 요인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인 대출, 열람 중심 서비스를 넘어, 학습, 문화, 휴식, 창작이 

통합된 복합문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층에는 가변형 문화,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공간들은 가변형 벽체(folding door)를 통해 소규모 회의실부터 대규모 강연이나 행사 공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공간 구조는 커뮤니티 모임, 

워크숍, 강좌, 영화 프로그램 등 복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도서관의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공연과 영화 등 상영이 가능한 공연형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문화행사, 독립영화 상영, 작은 음악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문화 

지향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 경험을 다층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정보공간은 전자정보 열람대를 포함해 노트북, 태블릿 기반 학습존, 미디어 제작실 등을 

갖추고 있어 개별 학습뿐만 아니라 창의적 생산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정보 문화 서비스 기능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B도서관은 세대별, 활동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세분화, 창의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공간, 가변형 공간을 통한 문화교육 등 서비스 확장성, 포용적 접근성, 사서의 시야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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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업무환경 등을 통해 현대 공공도서관이 지향하는 복합문화적 기능을 효과적

으로 구현하고 있다. 특히 ‘열람, 학습, 창작, 문화, 휴식’을 하나의 연속적 경험으로 연결한 공간구성은 

향후 공공도서관 공간 설계와 운영 전략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3. C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C도서관은 3층 규모의 도서관으로,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좌석 수를 확장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 공공도서관 사례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좌석과 서가의 단순 확대가 중심이 되면서, 이용자 편의성, 접근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용자 공간 측면에서, 리모델링 이후 C도서관은 전체 좌석 수를 크게 늘리며 체류형 

학습자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간 곳곳에 면학 가능한 자리와 

개별 좌석을 충분히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학습과 독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좌석 확충이 계단식 서가, 경사진 구조와 결합되어, 리모델링 후 일부 열람구역은 경사진 

단에서 좌석과 서가가 함께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이동 과정에서 경사면을 반복해서 

오르내려야 하며,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신체적 피로감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옆, 앞 열람자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시야에 들어와 정적인 열람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실이 중간층에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 혹은 초등 저학년 이용자는 보호자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층 이동과 내부 경사형 계단은 어린이 안전 및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 

계단의 경사 역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C도서관의 리모델링은 외형적으로 이용자 공간을 확대한 듯 

보이지만, 단계가 크게 드러나는 공간구성, 동선의 안전성, 접근성, 장시간 체류 등의 이용자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공간구성으로 볼 수 있다.

C도서관의 리모델링은 주로 이용자 공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서 업무 공간은 상대적

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공간에서 가구 교체, 시청각실 정비 등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업무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계단식 서가 구조와 경사형으로 배치된 

좌석은 사서의 모니터링과 동선 관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가가 경사면을 따라 점진적

으로 배치되면 사서 데스크에서 열람실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사서가 층간 혹은 경사진 

공간을 오가며 이용자 문의에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 있다. 또한 어린이실이 중간층에 

위치하는 구조 역시 어린이 담당 사서에게 부담을 준다. 어린이 이용자는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고층 위치는 입퇴실 관리가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 시 사서가 자료와 기자재를 이동시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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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동선이 단절되면 사서 간 협업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초래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도서관 리모델링은 이용자 중심의 좌석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사서의 운영 

동선, 시야 확보, 업무 흐름을 고려한 계획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 공간 측면에서, C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일부 공간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다목적 

공간과 시청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프로그램, 강연, 행사 운영 등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동선의 높낮이, 계단 

구조, 층간 이동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어린이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공간이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아동 모두 참여 전후 이동이 불편하고, 유모차와 이동약자 이용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후 좌석 중심의 공간 확장이 이루어지며, 창작활동과 소규모 커뮤니티 등 다양한 복합문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공공

도서관이 지향하는 창작과 교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흐름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공간의 일부는 개선되었으나, 서비스 접근성, 이용 동선, 프로그램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모델링 이후 구조적 제약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C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좌석 수 증가, 일부 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등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이용자 접근성, 이동 안전성, 사서 운영 효율, 

서비스 접근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공간 구조를 낳고 있다. 특히 계단식 서가와 경사형 좌석 배치, 

어린이실의 3층 위치, 사서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은 이용자, 사서, 서비스라는 공공도서관의 핵심 

요소들이 공간 상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 공간 확장과 디자인 중심의 리모델링에 치우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D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지하와 지상 5층 규모의 D도서관은 고유한 건축물을 기반으로 도서관 기능을 재구성한 공공도

서관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계단식 서가와 대형 복층 열람석, 문화 활용이 가능한 스크린 등이 

도입되며 시각적, 문화적 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간이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체류형 

환경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 동선, 사서 운영,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리모델링 이후 D도서관은 5m 높이의 벽면 서가와 계단식 열람석을 도입해, 이용자가 책과 공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구현하였다. 일반자료실 1과 일반자료실 2를 연결하는 구간

에는 계단식 좌석과 서가가 결합된 구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체류하고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시각적 매력과 문화적 분위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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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반면 D도서관의 계단식 구역은 장시간 독서 및 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경사 구조이며, 

좌석 이동 시 잡음이 발생하기 쉽고 시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계단식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에게는 이동 자체가 제한적이며, 계단 구간을 

중심으로 조용한 열람환경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개관 초기에는 

소음, 열람좌석 불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후 계단식 서가 앞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

되어 추가적으로 열람공간을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 변화도 가져왔지만, 

이 스크린이 열람석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열람좌석으로 이용되던 계단식 좌석을 문화공간으로 

단순히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문화행사와 열람 목적 간 기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시각적, 

체험적 환경은 강화되었으나 집중이 요구되는 학습환경과 문화 환경이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사서 공간 측면에서, D도서관의 내부 구조는 디자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서 업무 측면에

서는 다소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계단식 서가와 복층 구조는 사서의 시야 확보를 제한하며, 열람

실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계단 뒤편, 경사면 좌석, 벽면서가 등의 

구간은 사서가 이용자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공간 곳곳에서 

문화행사, 전시, 상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서는 조용한 열람 환경 유지와 오픈형 문화 서비스 

운영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사서 사무실이나 운영실이 주요 열람동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준비 및 자료 이동 과정에서 동선의 복잡성이 생기고 

업무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볼 수 있다. D도서관은 공간경험 중심 설계라는 

강점을 지니지만, 사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선, 시야 확보나 업무 분리성 부족이라는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 D도서관은 벽면 서가와 계단식 열람석에 대형 스크린을 도입한 것으로 영화 

상영, 공연, 토크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오픈형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확장이 공간의 구성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화행사 진행 시 소음, 빛, 동선이 

열람석에 그대로 전달되며, 역으로 조용한 학습 목적 이용자는 행사 진행에 의해서 집중이 방해될 

수 있다. 또한 계단식 구조로 인해 모든 이용자가 프로그램 장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이동약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D도서관은 고유한 건축물의 보존과 현대적 공간경험을 결합한 독창적 공공도서관으로, 

벽면 서가, 계단식 좌석, 대형 스크린 등 시각적이고 문화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중심의 개편은 이용자, 사서, 서비스 측면에서 기능적 불편을 유발하기도 

한다. D도서관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사서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적, 디자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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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성에 치중한 결과로 인해 아름답지만 이용이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5. 시사점

4개 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단순한 면적 배분이나 

좌석 수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사서-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공간 속에 조직화하느

냐의 문제이다. 특히 A도서관과 B도서관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체계 위에서 공간의 연계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한 반면, C도서관과 D도서관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입된 디자인 요소가 

이용자 접근성, 사서의 운영 효율, 서비스의 공간적 분리라는 새로운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C도서관과 D도서관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현장 사서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서관 

운영이라는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건축 분야 주도의 공간 설계, 미적인 가시적 결과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이용에서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용자 공간과 관련하여, A도서관과 B도서관은 층별, 기능별 구성과 옥외정원, 휴게라운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상층부의 

정적인 열람환경과 하층부의 디지털, 창작 공간을 연속선상에서 계획한 A도서관의 구조, 연령이

나 활동성을 유형별로 고려하여 공간을 세분화하면서도 자연경관과 연계한 B도서관의 구성은 

이용자의 접근성,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C도서관과 D도서관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단식 서가, 경사진 열람석, 고층부 어린이실 

배치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시각적으로는 인상적일 수 있으나, 동선의 안전성, 장시간 열람의 편

안함, 이동약자 접근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어린이실의 상층부 배치

와 경사형 서가, 좌석의 결합은 보호자 동선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접근 가능한 공간이라는 원칙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사서 공간 및 운영 측면과 관련해서, A도서관과 B도서관은 층별 기능에 따라 행정, 문화, 디지털 

서비스 부서를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각 자료실 입구에 개방형 데스크를 둠으로써 사서가 이용자 

행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사서 공간이 단순한 

백오피스가 아니라 운영의 허브이자 이용자와 서비스 사이의 매개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C도서관과 D도서관에서 나타나는 계단식 서가, 경사형 좌석 구조는 사서의 시야를 단절시킬 수 

있고, 이용자 모니터링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히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용자 좌석 수나 시각적 효과가 우선되다 보면, 사서의 업무 동선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구성이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비스 공간 측면은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연계하여 도서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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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카페,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은 과거에는 여가 공간으로 인식되어 도서관의 

장서, 주요 시설, 설비와 분리된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공간은 이용자들의 

정보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기보다는 서비스 확장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 도서관 내에서 

열람, 학습, 창작, 문화, 휴식을 하나의 연속적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공간은 사서의 

업무, 서비스와의 연계, 이용자의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에만 그 기능이 극대화된다. 이들 

공간이 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과 동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도서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D도서관의 계단식 열람석에 대형 스크린을 도입한 복합문화공간은 

영화 상영, 공연, 토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람석과 물리적

으로 분리가 되지 않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선 또한 열람이나 학습 활동 공간과 충돌하

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다변화될수록, 서비스 공간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 공간과의 거리, 분리 정도, 사서의 운영 동선, 안전과 접근성 등 

도서관으로서의 공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공공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은 사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공간구성보다는 건축 디자인에서의 최신 유행이나 건축가의 취향에 따른 공간구성을 주로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와 계단식 좌석, 높은 천장고는 사진

촬영이나 홍보 이미지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공간에 따라서는 계단식 서가가 도서관의 협소한 공간이라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이끄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도서관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고려,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반영이 없이 유행에 따른 디자인 측면을 강조하여 

공간을 구성하게 되면, 이용자와 서비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사서의 업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또한 장서의 밀도, 

열람환경, 사서와 이용자의 동선,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제약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과 관리의 불편함은 건축 설계자가 아닌 사서와 이용자들이 감내

해야 하는 몫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사서의 현장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야 하며, 사서들 역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설계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이용자 - 사서 - 서비스’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 이용자 접근성, 사서의 운영 효율성, 서비스 전달 공간이 균형 있게 연계되면 이용자의 

활용성, 서비스 접근성, 업무 효율성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특정 디자인 요소나 

가시적 공간 확충에 치우친 경우, 이용자 경험, 사서의 업무, 서비스 운영 간에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어느 한 주체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공간, 사서 공간, 서비스 공간이 서로를 매개로 

작동하는 상호의존적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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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

1. 공간구성의 배경

최근 들어 국내 공공도서관은 양적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연면적과 

한정된 인력 속에서 복층 구조와 복합 기능을 수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전국 공공도서관은 1,296관이며,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39,519명으로 4만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도서관의 양적 증가로 접근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도서관 1개관이 담당

해야 하는 봉사대상인구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1개관에 다층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압축적으로 담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간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반의 공공도서관은 소수의 대형 대표도서관과 다수의 

중․소규모 관으로 구성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8)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

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유형별 평균 연면적을 국립도서관 약 32,048㎡, 일반 공공도서관 2,548㎡, 

작은도서관 108㎡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대도시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공공도서관

이 상대적으로 작은 연면적 속에 자료이용, 문화교육,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압축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혜은 외, 2021).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협소하지만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방향이 전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공공도서관 규모를 대체로 2,500㎡ 미만 소규모관, 2,500∼ 

5,500㎡ 중규모관, 5,500㎡ 이상 대규모관으로 구분하면서, 봉사대상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인구 

1,000명당 40~70㎡의 면적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립 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활성화 지원 최종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재정과 대지 여건의 

한계로 권장 면적에 크게 미달한 도서관이 다수 존재하며, 그 결과 수직 동선 위주의 복층 구조, 

한 층에 여러 기능을 과밀하게 수용하는 평면, 장래 확장 여지가 부족한 설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공공도서관은 넓은 단층 플로어보다는 ‘좁은 대지 위의 다층 구조’라는 전형을 

보이며, 층간 동선 계획 및 기능별 수직, 수평 연계가 공간구성의 핵심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간과 인력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작은 연면적, 협소한 대지와 

예산 제약으로 인한 다층의 형태와 복합적인 평면, 공공도서관 1개관 당 5명 안팎의 정규직 사서

가 여러 층과 기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인력 구조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2023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정책제안서에서도, 2019∼

2023년 사이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 사서 수가 4.5~4.7명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

하며, 도서관 수 증가 속도에 비해 정규 인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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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관의 봉사대상 이용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1개관을 운영하는 상근 사서 인력은 대체로 

5명 내외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층별, 

공간별로 별도의 서비스팀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사서의 시야와 동선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성, 

한정된 인력이 동시에 여러 서비스 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배치, 작은 공간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설비 계획이 국내 상황을 고려한 필수적인 설계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공간, 이용자공간, 서비스공간을 상호 연계

하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협소한 복층 공간, 제한된 사서 인력, 높은 봉사 대상 인구와 같은 국내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구성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고려사항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을 배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서관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이용자 경험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공간은 도서관의 

철학과 운영 방향성, 서비스 체계를 담아내는 일종의 매개체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공간 설계 단계에

서는 이용자, 사서, 서비스라는 세 주체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사서 측면의 공간구성은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서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 개념을 넘어, 자료 관리와 행정업무, 협업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형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 업무공간과 공동업무공간의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며, 자료 

이동과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관리 동선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또한 

장서 관리나 보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보존 공간의 환경적 안정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사서의 피로도를 낮추고 업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휴게공간의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이용자 측면의 공간구성은 도서관의 본질적 목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공간은 이용자의 요구와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과 

이용 목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구 

동선 계획, 쾌적한 열람환경, 충분한 자연채광과 공기 순환, 공간인지성을 고려한 명확한 안내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들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다감각적 설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 이용 공간을 넘어 

문화적 체험 공간으로 확장되는 기반이 된다. 더불어 이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변형 

가구나 이동형 서가를 활용한 자율 좌석 구성 또한 고려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비스 측면의 공간구성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도서관은 자료 열람을 넘어, 교육, 문화, 커뮤니티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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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공간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에도 복합문화기관으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간은 프로그램 운영,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여 많은 경험을 도출하기 위한 가구배치의 유연성, 공간 간의 

시너지 구조, 개보수의 용이성 등은 공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정보

기술 인프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검색 서비스나 디지털 

정보 플랫폼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 통신, 네트워크 구조를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간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 환경으로의 전환은 현대 도서관 

공간구성이나 공간 활용 방식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 자료 추천 서비스, 스마트 서가 등의 서비스가 시행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간 설계는 기술 확장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통합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사서의 역할이 단순한 관리에서 크게 확장되는 만큼, 이러한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지원 공간의 재구성 또한 요구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시 이용자 동선과 공간 흐름의 고려는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핵심

이다. 도서관의 입구에서 출구에 이르는 전체 동선은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워야 하고, 자료 탐색과 

열람, 휴식, 참여 활동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간의 

시각적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쉽게 공간의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동선과 사서의 운영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하면서도 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고려는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

관은 차별 없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기관이므로, 무장애 설계는 모든 이용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공간 설계 원칙이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내 출입구, 

서가, 열람석, 화장실, 안내시설 등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표식, 음성안내, 점자 표기 등의 세부적 설계 요소가 필수적

으로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의 확보를 넘어, 도서관의 포용성과 공공성을 공간적으

로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공도서관 공간의 통합 구성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이용자, 사서, 서비스가 서로를 매개로 작동하는 상호작용의 장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공간을 통해 서비스를 경험하고, 사서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는 

다시 이용자와 사서의 관계를 이어주는 구조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체적 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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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서 공간은 폐쇄된 행정 영역이 아니라 이용자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구조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서의 존재가 서비스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자 공간은 사서의 지원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서비스 공간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물리적, 기능적 완충지대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사서 공간과 이용자 공간 사이에는 가시성이, 이용자 공간과 서비스 공간 

사이에는 편리성이, 사서 공간과 서비스 공간 사이에는 운영 효율성이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이 

세 가지 상호작용이 균형 있게 구성될 때, 도서관 공간은 단절된 기능의 집합이 아닌 통합된 지식 

순환 구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사서, 이용자, 서비스 공간이 상호 

연결된 삼원적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서 공간은 도서관에 대한 모든 관리와 

지원의 중심축으로, 이용자 공간은 이용자의 모든 경험의 중심으로, 서비스 공간은 도서관 기능적 

확장의 매개로 작용한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면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이용자, 사서, 서비스의 세 주체 간 상호작

용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용자 중심 공간 논의가 간과했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가시성의 공간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은 향후 공공도서관 설계 및 리모델링 시 도서관 공간구성의 사전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모형은 사서 공간을 단순한 지원 영역을 넘어 운영의 허브로 재해석했으며, 

서비스 공간은 단순 기능의 집합이 아닌 사서공간과 이용자 공간의 연결 매개체로 보았다. 

<그림 1>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통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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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용자 공간-사서 공간-서비스 공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공공도서

관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의 집합이 아니라 이용자 행태, 사서의 업무 관리 활동, 그리고 

서비스 제공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 시스템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도서관 

공간은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경험과 운영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상호의존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사서(관리자) 공간은 개인업무, 협업, 백오피스 공간과 더불어 자료보존 및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영역은 이용자 

공간과의 관계에서 ‘이용자 행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서비스 공간과는 운영

관리 동선의 효율성을 매개로 연결된다. 

이용자 공간은 접근성, 쾌적성, 인지성, 이동 동선, 심리적 안정감, 유니버설 디자인 등 이용자 

요구 기반의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최근 공간 트렌드에서 강조되는 다감각적 환경

(multisensory environment), 심미적 경험성, 자연친화적 요소 등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이용자 공간은 서비스 공간과의 관계에서 접근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는 지점이 되며, 사서 공간과는 

이용자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가시성 기반 상호작용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간은 복합문화기능성, 공간 확장성, 가구 배치의 유연성, 기술 인프라 

접근성, 무장애 설계 등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위치하는 영역이다. 특히 최근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서비스 공간은 이용자 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 창작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공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공간은 이용자 

공간과의 연계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서 공간과는 운영관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동성을 갖는다.

이를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은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이용자-사서-

서비스’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구성된다는 기본 논리를 구조화한 것이며, 공간구성 

방안의 분석 기준 및 논리적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공간적 특징인 

동선의 투명성, 서비스 접근성, 업무효율성, 공간 간 연계성 등은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에서 

제안한 세 영역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과 각각의 고려사항들은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요소 도출의 실제적 기반이자 공간 

설계 및 운영 전략을 제안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을 통해서, 현재까지 건축가의 의견이나 정책부서의 가시적 성과 도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을 현장 사서 중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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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기존 논의가 주로 이용자 중심의 물리적 배치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공간-이용자공간-서비스공

간의 3개 요인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공공도

서관 공간을 단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개 요인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공공

도서관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도출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 

각각의 요인을 연결하는 ‘이용자 가시성-이용 편의성-운영관리 동선’은 공공도서관 공간이 기능적

으로 뿐만 아니라 동적이며 관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사서 측면(업무 동선, 가시성, 협업), 이용자 측면(접근성,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 

다감각적 환경), 서비스 측면(유연성, 확장성, 디지털 인프라, 배리어프리)을 종합한 세부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공간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개별 요인의 나열이 아니라, 도서관의 운영 맥락 

속에서 각 요인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서비스 확산, 지역사회 연계, 융복합 프로그램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공간이 단기적 수요 대응을 넘어 장기적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적용하였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절차가 

‘요구 분석-공간 프로그램-개념 설계-기본 설계-실시설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공간 프로그램’ 단계와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을 통해서, 현재까지 건축가의 의견이

나 정책부서의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을 현장 사서 중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분석한 사례의 제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의 개념적 성격, 이용자․사서․서비스 사이의 

연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Space Syntax와 

같은 공간 분석 도구, 동선 추적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증 연구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과 적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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